
스포츠 > 축구

[EPL ]무리뉴-클롭, 시즌 첫 맞대결에서 무승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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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리버풀=AP/뉴시스】18일(한국시간)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전에 앞서 포옹을 나누는 조세 무리

뉴(왼쪽) 감독과 위르겐 클롭 감독.

【서울=뉴시스】권혁진 기자 =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(EPL)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이 시즌 첫 맞대결에서 승부를 가리

지 못했다. 

 두 팀은 18일(한국시간)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16~2017 EPL 8라운드에서 0-0으로 비겼다. 

 노스 웨스트 더비를 통해 새로운 라이벌 관계를 시작한 조세 무리뉴 맨유 감독과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은 승점 1점씩을 나

눠 가졌다. 

 맨유는 승점 14(4승2무2패)로 7위를 유지했다. 4위 리버풀은 승점 17(5승2무1패)로 선두 맨체스터 시티(승점 19)와의 승점

차를 2점으로 줄였다. 

 두 팀은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을 선보였다. 오히려 주도권을 잡은 쪽은 원정팀 맨유였다. 맨유는 허리 라인에서의 유기적인

플레이로 여러차례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.  

 리버풀은 전반 29분 호베르투 피르미누가 머리로 팀의 첫 유효슈팅을 만들었지만 위력이 없었다. 

 경기는 후반 들어 더욱 치열해졌다. 맨유는 후반 9분 폴 포그바-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콤비로 득점을 엿봤으나 이브라히모치

비의 마지막 슛이 골대를 빗나갔다. 

 중반 이후로는 리버풀의 공세가 거셌다. 그러나 맨유에는 다비드 데 헤아가 버티고 있었다. 

 데헤아는 후반 14분 엠레찬과 후반 25분 필리페 쿠티뉴의 결정적인 슛을 모두 쳐내며 실점을 차단했다. 



 결국 두 팀은 남은 시간 점수를 올리지 못한 채 그대로 경기를 마쳤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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